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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4.(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9월 4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정책과장 사창훈 02-2133-3630

대기정보팀장 목기료 02-2133-3663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8쪽 관련 누리집 http://cleanair.seoul.go.kr

갈수록 높아가는 오존 농도, 대기환경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 오존 고농도 시기(5~8월), 평균 농도 0.044ppm으로 ’00년 이후 최고치 기록

- 8월 기준, 주의보 발령횟수(일수) 109회(31일)로 역대 최다, 지속시간 최대 10시간

- 기후위기에 따른 기온상승, 일사량 증가로 향후 고농도 오존 발생빈도 증가 전망

- 오존 고농도 시 어린이‧노약자, 호흡기질환자등야간활동에도각별한주의필요

□ 서울시 2일(월) 최근 10년간 오존주의보 발령횟수‧일수 및 평균농도를

분석하여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에 설치된 대기

측정망에서 측정된 자료를 자료를 기반으로, 오존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연평균 오존농도는 ’15년 0.024ppm에서 ’24년 0.037ppm으로 높아

졌으며, 올해 오존 고농도 시기(5~8월)에 서울지역 오존 평균농도는

0.044ppm으로 2000년 관측 이래 가장 높은 농도였다.

□ 오존주의보 발령일수 역시 ’15년 3일에서 ’24년(8월 기준) 31일로 10배

가량 증가했고, 발령횟수는 4회에서 109회로 늘어 보다 자주‧많이 발령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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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서울지역에서 4월 19일에 첫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현재까지

오존 농도 추이와 높은 기온 전망* 및 앞으로 남은 오존경보제 운영 기간

(4.15.~10.15.)을 감안, 발령횟수(일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상청에서 발표한 ｢3개월전망 해설서｣에서 오존 고농도 주요 영향인자인 기온이 올해 
8~10월에도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76~94%로 예측하고 있음

<서울시 오존 연평균 농도 변화 추이(2000~2024)>

□ 또한 최근(’19~’24년) 오존 고농도 시기에 평균적인 발령 지속시간

(주의보 발령 후 해제시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19년 2.6시간(1~7시간)

에서 ’24년 3.2시간(1~10시간)으로 증가하고 있다.

○ 특히 올해 6월(5･20･21･28일)에는 발령 시간까지 12시로 앞당겨지면서

오존주의보 발령 최대 지속시간이 ’21년, ’22년 5시간에서 지난 ‘23년과 올해는

10시간으로 2배 증가하였고, 주의보 발령 해제 시간 또한 점차 늦어지는 것

으로 나타나 일몰 후에도 여전히 고농도 오존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가장 늦게 발령이 해제된 시간: 20시(’19) → 20시(’21) → 23시(’23) →23시(’2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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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 오존주의보 발령･해제･지속시간 현황(2019~2024)>

□ 성층권의 오존은 해로운 단파장의 자외선을 막아주는 이로운 역할을

하지만 지표 근처의 오존은 자극성과 산화력이 강해 감각기, 호흡기

등에 영향을 미치는 까닭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지표 근처에서 자외선과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인 오존은 ① 햇빛이 강한 여름철

낮시간에 습도가 낮고 풍속이 약할 때, ②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

화합물(VOCs)이 풍부할 때 주로 발생한다.

○ 서울시의 연평균 기온은 ’15년 13.6℃에서 ’23년 14.1℃로 높아졌으며,

합계 일사량 또한 15년 4,620MJ/m2에서 ’23년 5,186MJ/m2로 급증

하는 등 고농도 오존생성에 유리한 기상 조건 발생빈도가 증가하였다.

○ 일반적으로 오존 농도는 일사량, 기온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상대습도 및

풍속, 전운량(全雲量)에 반비례하는 등 기상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오존이 발생하기 쉬운 기상 조건>

▸ ① 기온 25℃ 이상 ② 상대습도 75% 이하 ③ 구름이 없는 쾌청한 날씨

▸ ④ 풍속 4m/s 이하 ⑤ (일출 후 정오까지) 총 일사량 6.4MJ/m2 이상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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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9월 이후에도 고농도 오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농도 오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기질 알림 서비스

가입자 대상 알림톡(9만8천명), 대기오염옥외전광판(12개), 서울시 대기

환경정보통합시스템 누리집(cleanair.seoul.go.kr), 보도자료 및 지하철·

철도 역사·버스정류장 등의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주의보

발령내용과 시민 행동요령 등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 오존 ‘나쁨’ 예보 시, 매일 2회(06시 오늘 예보, 18시 내일 예보) 오존 예측

정보를 알고 싶거나, 주의보 발령내용과 행동요령 등을 신속하게 안내받기를

원하는 서울시민은 서울시 대기환경통합정보 누리집(cleanair.seoul.go.kr)의

‘알림마당’ 메뉴에서 무료로 가입 가능하다.

□ 오존 주의보 발령시에는「고농도 오존 시민행동요령」에 따라 어린이,

어르신,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자는 과격한 운동이나 실외 활동 자제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는 실외수업을 자제해야 한다.

□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최근 역대급 폭염 등 기후위기에 따라

9월에도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아져 고농도 오존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면서, 특히 “최근에 와서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야간에도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노약자･어린이 및 호흡기 질환자 등은 철저히 시민

행동요령을 준수하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1. 오존 발생 관련 주요 현황자료

2. 고농도 오존 시민행동요령(6대)

3. 대기질 정보 알림서비스 신청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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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오존 발생 관련 주요 현황자료

□ 오존주의보 발령횟수･일수 및 오존 평균농도(2000~2023)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발령횟수 22 7 4 2 9 17 3 20 23 14 21 10 6
발령일수 8 4 1 2 5 5 1 7 8 6 7 4 3

연평균농도
(ppm) 0.016 0.015 0.014 0.014 0.014 0.017 0.018 0.018 0.019 0.021 0.019 0.019 0.021

5월~8월 
평균농도(ppm) 0.023 0.020 0.018 0.019 0.018 0.023 0.023 0.026 0.024 0.029 0.026 0.024 0.029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8월
발령횟수 18 23 4 33 33 54 29 30 32 42 45 109
발령일수 9 8 3 17 12 13 11 12 11 11 14 31

연평균농도
(ppm) 0.022 0.023 0.024 0.024 0.025 0.023 0.025 0.025 0.028 0.029 0.031 0.037

5월~8월 
평균농도(ppm) 0.030 0.034 0.032 0.033 0.034 0.031 0.036 0.032 0.037 0.038 0.041 0.044

  * 출처: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누리집(클린에어) / 국가대기환경정보관리시스템(NAMIS)

□ 오존주의보 발령 지속시간(2019~2024, 연도별 5월~8월 기간)
<단위: hour>

연도 지속시간_평균 지속시간_최소 지속시간_최대 발령시간
(가장 이른)

해제시간
(가장 늦은)

2019 2.6 1 7 13 20 
2020 2.6 1 7 14 21 
2021 2.2 1 5 14 20 
2022 2.9 1 5 14 20 
2023 3.1 1 10 13 23 
2024 3.2 1 1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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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주요 기상요소 현황(2000~2023)
연도 평균기온(℃) 최고기온(℃) 평균

최고기온(℃)
평균

상대습도(%)
합계

일사량(MJ/m2) 평균풍속(m/s)
2000 12.7 35.1 17.1 63.8 3902.49 2.2 
2001 12.8 35.3 17.3 60.8 4130.97 1.8 
2002 12.9 34.8 17.2 62.2 4596.13 2.1 
2003 12.8 32.2 17.0 64.7 4302.48 2.0 
2004 13.3 36.2 17.7 62.1 4600.77 2.4 
2005 12.1 35.0 16.4 60.4 4554.04 2.5 
2006 13.0 34.7 17.2 60.8 4341.34 2.4 
2007 13.3 33.2 17.5 62.3 4159.74 2.4 
2008 12.9 35.4 17.3 59.4 4571.81 2.4 
2009 12.9 34.4 17.2 61.1 4855.10 2.4 
2010 12.1 33.8 16.3 63.1 4497.11 2.5 
2011 12.0 34.1 16.4 59.7 4586.40 2.7 
2012 12.2 36.7 16.7 56.6 4346.37 2.8 
2013 12.5 33.9 16.9 60.0 4295.03 2.8 
2014 13.4 35.8 18.3 62.8 4313.80 2.6 
2015 13.6 36.0 18.7 60.0 4620.69 2.7 
2016 13.6 36.6 18.5 59.2 4531.22 2.3 
2017 13.0 35.4 18.1 57.8 4541.99 2.2 
2018 12.9 39.6 17.9 57.5 5063.25 1.7 
2019 13.5 36.8 18.5 56.8 5018.43 2.0 
2020 13.2 35.4 17.9 63.4 5116.25 2.4 
2021 13.7 36.5 18.5 65.7 5151.69 2.3 
2022 13.2 36.1 18.0 64.4 5325.90 2.4 
2023 14.1 35.8 18.7 66.8 5186.00 2.3 

☞ 기후변화와 관려된 장기적인 기후 데이터에 의거, 전반적으로 기온과 일사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측정지점(기상청): 서울기상관측소, 서울시 종로구 송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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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고농도 오존 시민행동요령(6대)

시민행동요령 구분

1
○ 오존 예보 및 경보 발령 상황 수시 확인
  ▸PC 및 모바일 이용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누리집, cleanair.seoul.go.kr)

2 ○ 실외 활동과 과격한 운동 자제
○ 특히,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주의

3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실외수업 자제 또는 제한

4
○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
  ▸자동차는 시동 초기에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므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

4
○ 스프레이, 페인트칠, 시너 사용을 줄임
  ▸유성페인트 대신 수성페인트를 사용하거나, 도장 시 스프레이 

대신 붓이나 롤러를 사용하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감소

5
○ 한낮의 더운 시간대를 피해 아침이나 저녁에 주유
  ▸아침이나 저녁에 주유 시 대기로 유실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감소하여 연료비도 절감

 * 출처: 에어코리아(https://www.air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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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대기질 정보 알림서비스 신청 및 해지

알림서비스 신청화면


